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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으로 배우는 어린이 성경 동화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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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창조

김문 글/그림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신학으로 배우는 어린이 동화

❤ 성경 동화
1. 하나님의 창조
2. 인간의 타락
3. 구원의 시작
4. 하나님의 백성
5. 이스라엘의 실패
6. 진정한 이스라엘
7. 예수님의 구원
8. 오순절의 성령님
9. 예수님의 증인들
10. 완성될 하나님나라

❤ 교회사 동화
11. 교부들의 유산
12. 이단들과의 싸움
13. 순교자들
14. 제국의 기독교
15. 교회 회의 
16. 십자군 전쟁
17. 수도원 운동
18. 교회 개혁
19. 교단의 분열
20. 구학파와 신학파

❤ 교리 동화
21. 종교, 계시, 성경
22. 삼위일체 하나님
23.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24.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25. 예수님은 누구신가?
26. 예수님의 사역
27. 성령님은 누구신가?
28. 성령님의 구원 적용
29. 교회란 무엇인가?
30.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 실천 동화
31. 성도의 윤리와 도덕
32. 목회와 교회정치
33.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34. 설교에 대하여
35. 세례와 성찬
36. 교회의 권징
37. 심방과 상담
38. 직업과 소명
39. 전도
40. 선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는 잘 관리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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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모든 건축물들은  
       그것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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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짓는 사람들은 세 가지 일을 하지요. 
       첫째, 집을 어떻게 지을지 설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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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진 이 세상을 마음대로 돌아가게 내버려두셨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만들어진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잘 돌아가게끔 순간순간 지켜주세요. 
       만일 한 순간이라도 세상을 지키는 일에서 손을 떼면 
       세상은 어둠 속에 사라져버릴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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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를 존재에로 불러주시는 거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음에 대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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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일꾼들을 통해 설계도에 따라 집을 짓고, 
       셋째, 지어진 집에 사람들을 살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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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집이 사람에 의해 지어진다면 
       사람을 지으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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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슬픔과 아픔과 죽음에서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에서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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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창조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마치 무서운 우박이 떨어지는 흐린 날씨에 
       든든한 우산 아래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것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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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 무엇인지 헤아려보아요.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지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6일만에 지으셨어요. 
       6일이라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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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집을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째, 성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지으실지 설계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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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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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첫 번째 문답에 의하면, 
       목사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요.

14 

       둘째, 아들이신 말씀을 통해 세상을 지으시고, 
       셋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진 세상을 
       생기로 아름답게 꾸미셨어요.  

7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고요? 
       그런데 세상에는 나쁜 것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나쁜 것들도 지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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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는 것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분과의 교제를 말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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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맞게 잘 관리하는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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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에는 
       모든 것이 좋고 아름다웠어요. 
       문제는 이 좋은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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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권리를 가지고 사람이 무엇을 선택했는지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해요. 
       아마 나쁜 쪽을 선택했기에 
       세상에 나쁜 것들이 생기게 되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지으셨을 때에는 
       모든 것이 좋고 아름다웠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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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갈 임무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세상을 관리하는 일꾼으로만 부르신 게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도록 해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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